
 
 

 

 

 

Ⅰ. 최신 대법원 판결(2014다82354) 분석 
 

1. 개요 

 
※ 본 사건은 2006년 대법원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실근로시간)’과 통상

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휴수당 포함 시간)이 다름을 재확인했으며, 특히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힘 

 

2. 판결 주요 내용 분석 (소정근로시간 해석 관련) 

○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음  

-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 같을 수 

없음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판결 입장 유지)  

[최저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근기법 제50조(주40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소정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최저임금액은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을 기초로 산정해야 함  

- 원심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기본급 220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시간이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

의하고 있고, 이 사건 노사는 임금협정서 제4조를 통해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해 놓고 있음  

  

○ 대법원, 주휴수당 관련 시간은 최저임금액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

(2017.12.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 원심은 주휴시간이 포함된 기본급 산정 기준시간(월220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판단 

- 그러나,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고,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1주 44시간)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44시간(주휴시간 제외) x (365÷7)] ÷ 12 = 191시간 

     * 사건 당시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월 191hr/주휴 포함 시 월 220hr)으로 현재와 차이가 있으나, 법리 해석은 동일함 

 

 
2월 노동법률 뉴스레터 

 ‘소정근로시간’ 해석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 관련 이슈 분석 



Ⅱ. 최저임금의 산정 및 관련 이슈 

1. 최저임금 산정 방식 

 

①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규범목적에 부합하는 임금 

⇒ 산  입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본급, 직무수당 등) 

미산입 : [1개월 초과] 정기상여금, 근속·정근수당 

[소정근로 외의 금품]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 가족수당, 단체개인연금 등 

②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Ⅲ. 최저임금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고소 시 처리 절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한 임금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됨 

- 다만 징역·벌금은 형벌에 해당하므로,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됨 

⇒ 2017년 최저임금 위반 사건 2건 검찰 송치되었으나, 모두 사용자 벌칙 적용 없이 사건 종결 

검사 기소 후 법원 무죄 판결(천안지원 2017고정110) / 검사 불기소처분(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제730) 


